
 

 

벌써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이다. 주님 오심의 시간이 임박하다. 

잘 준비해온 사람에게는 벅찬 기쁨의 기다림이겠으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에게는 또 다시 아쉬움이 

크다. 그때그때는 무언가 사로잡는 일들로 황망히 부지런히 지내온 것 같은데, 돌아보려니 중요한 걸 또 

놓치고 온 것이다. 인생의 시간에서도 결실을 거두어야 할 때의 정취를 전하는 릴케의 시「가을날」이 

문득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해온 우리네 마음 같이 여겨진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아주 

위대했습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남아… 나뭇잎들이 뒹굴 때면 가로수 길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거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이 기다림은 나로부터 시작한 일이 아니다. 주님 오심의 소식이 전해져 온 것이다. 나의 

결정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고자 하시는 분께 나를 열어 드리는 기다림이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하찮은 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크신 힘, 약속이 주어진 것이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은 그 벅참을 노래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루카 1, 43) 

 

내 방식대로 응답하고,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움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합당하다고 하는 이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보잘 것 없는” 베틀레헴에서 (미카 5, 1) 시작하셨던 

것처럼, 나에게서도 당신의 능력으로 새로이 시작하시고자 하신다.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 38) 하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겸손과, 하느님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모두 내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남은 기다림의 시간동안 믿음과 겸손으로, 작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그에 응답하신 마리아의 복됨을 새겨야 한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루카 1, 42. 45)  (대구 이경수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2009 년 성심 성가대 총회 겸 년말 파티; 12/20 오후 6;30  / 장소 ; 한성 갈비.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시기 미사 안내 

 

• 대림 제 4 주일; 예수 탄생의 예고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힘. 
• 성탄 전야 음악회;  12/24(목)   7;30-8:30 pm 

• 예수 성탄 밤 미사;  12/24(목)  9:00 pm 

• 예수 성탄 대축일 :  12/25(금)  10:30 am 

• 송년 미사           :  12/31(목)  9:00 pm 

•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 2010 년 1 월 1 일:  10:00 am 

 

주       제; “믿음”  “대림 제 4  주일 “     2009 년 12 월 20 일 

복음 묵상;  [루가 1,39-45] [미가 5,1-4 ㄱ] [히브 10,5-10] 



 

 

 

    

 

      ♡"기적 "♡                                          -  탁 낫한 - 
 

 

 

 

물 위를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푸른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름다움과 평화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기적이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현재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새롭고 경이로우며 우리의 병든 영혼과 신체를 

깨끗이 낫게 해주는 기적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기적의 삶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삶을 살면서도 감사하는 것을 …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Nelson Mandela] 

 
 
 
오늘의 말씀 사탕;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1 코린 8,3).” 

 

 [루가 1,39-45] 

그 무렵 39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40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